
학회장후보 출마 소견서 

한국경영과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국경영과학회 차차기 학회장 후보로 추천 받은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모정훈입니다. 1976 년 창립된 이후 약 50 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경영과학회에 학회장 

후보로 추천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원생이었던 

93 년도에 처음으로 경영과학회와 인연을 맺었고 경영과학회 이사, 학술부회장, 산학부회장등을 

역임하면서 학회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학회장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력이나마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학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젊은 학문 후속세대의 영입에 힘을 쓰겠습니다. 현재 신진 연구자와 젊은 교수님들이 

학회를 외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학회 참여율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30-40 대의 젊은 연구자와 교수님들을 학회의 이사진으로 영입하여 젊은 연구자들에게 학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교수님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내외에서 유망한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초청하여 학회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신진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며, 학회가 

연구자들 간의 협력과 지식 공유의 중심지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회 

내에서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경력 개발과 연구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 연구자들은 더 나은 기회를 얻고, 그들의 연구가 학회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소통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영과학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경영과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학회에서는 전통적인 경영과학 

방법론과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과의 연계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경영과학 방법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촉진하고, 새로운 

연구 및 혁신적인 접근법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 산학협력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경영과학은 태생적으로 산업과 응용되면서 

유기적으로 발전해온 학문입니다. 현재 산학포럼등의 활동을 확대하여 경영과학회와 산업계의 

공동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회가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미력이나마 학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의견을 듣고, 회원이 

즐거워 할 수 있는 학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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